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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15.(목) 12:00 이후 (2024. 5. 16.(금) 조간)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그간 논의 결과 담은 제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목),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
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구회의 제안과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노사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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